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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간척지의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염생식물의 선발 및 재배기술개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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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신간척지의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피복작물로 활용될 수 있는 염생식물을 선발하고 선발된 염생식물의 재식방법 및 적정 

시비량을 규명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.

[재료및 방법]

우리나라의 자생 염생식물에 대하여 문헌리뷰, 유전자원센터 목록, 해외 DB를 바탕으로 인벤토리를 구축하고, 이에 기초하

여 신간척지에 피복작물로 활용할 수 있는 후보 염생식물 7종을 선정하였다. 선정된 7종의 염생식물을 수경재배 및 새만금 간

척지에서 생육반응을 검정한 결과, 나문재가 간척지 초기의 피복작물로 가장 우수한 특성을 보였다. 따라서, 나문재를 간척지

에서 재배하여 피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파종방법과 시비방법을 검정하였다. 국립식량과학원 새만금 시험포장에 이식과 

직파를 병행하여 나문재를 5월 17일에 파종하였다. 재식거리는 50x40cm였으며, 시비량은 질소를 0kg, 7kg, 14kg, 21kg/10a

의 4수준으로 처리하였고 인산과 칼리는 각각 12kg/10a으로 고정하고, 기비로 50%, 추비로 50%를 분시하였다. 새만금 포장 

시험구는 12.5ds/m(0.8%), 25ds/m(1.6%)의 2개의 염농도를 주구로 하고, 질소시비량을 세구로 4반복 분할구배치법으로 시

험구를 배치하였다. 생육은 초장, 분얼수, 토양피복률, 근장, 근폭, 지상부건물중, 지하부건물중 등의 항목을 조사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간척지에 재배 가능한 국내 자생 염생식물 68종에 대하여 일반명, 학명, 식물형태, 생태형, 생육가능 염 농도, 광합성 pathway, 

분포지, 용도, 자생지 등을 조사하여 인벤토리를 구축하였다. 인벤토리 자료와 염생식물 보유 자원의 발아율에 기초하여 나문

재, 해홍나물, 갯질경, 퉁퉁마디, 퀴노아 3종 등 총 7개 식물종을 피복작물 후보식물로 선발하였다. 선발된 7종의 식물에 대하

여 염농도에 따른 생육검정 결과, 3종의 퀴노아는 시험구에서 모두 고사하여 염해지 적응성이 전혀 없었으며, 그 외 염생식물 

중에서는 나문재가 광범위한 염농도 범위의 토양에 적응성이 높았으며, 생육도 가장 우수하였다. 따라서, 나문재를 최종적으

로 선발하여 파종방법과 질소시비량에 따른 생육을 검정하였다. 새만금 간척지에서 식물체의 입모율은 이식구가 99%로 였

고, 직파구가 18%로 이식한 시험구의 입모율이 직파보다 훨씬 높았다. 질소시비량에 따른 나문재 생육은 이식과 직파에 관계

없이 염농도 12.5ds/m에서는 질소시비량 14kg/10a에서 가장 좋았고, 염농도 25ds/m에는 질소시비량 21kg/10a에서 가장 좋

았다. 결론적으로, 신간척지 초기 녹화용 피복작물로 염생식물로 나문재가 가장 적합했으며, 재식방법은 이식이 입모율이 높

았고, 질소시비량은 14 ~ 21kg/10a 범위가 적당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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